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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유럽

지구촌 리포트ㅣ유럽

7-1 유럽, 이탈리아산 발효성 와인 ┌프로세코┘와 ┌아페롤┘ 돌풍
  주요내용

 ‌�프로세코 시장의 무서운 성장세

- 흔히 발포성 백포도주를 샴페인으로 일컫지만 유럽에서는 각 생산지역에 따라 포도의 품종이나 

	 기포의 제조방식 등에 따라 다른 호칭으로 부름. 프랑스 샹파뉴지방의 샴페인(Champagne), 

	 알자스 지방의 크레망(Crémant), 이탈리아 베네토주의 프로세코(Prosecco), 스페인 카탈루냐 

	 지방의 카바(Cava), 독일의 젝트(Sekt)가 그것. 최근 유럽에 이탈리아 발포성 와인인 프로세코의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중임

- 가격이 2∼3배 이상 비싼 샴페인의 대체용이나 칵테일 제조용의‘조연’으로 여겨지던 프로세코가  

	 현재 연 3억병 가량 출하, 주로 해외시장에서 샴페인의 자리를 위협하는‘주연’이 되고 있음

- 프로세코 생산량의 70%가량이 외국으로 수출되는데 특히 영국시장에서의 성장세가 두드러짐. 

	 영국 식품전문지를 통해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2015년 영국에 유통된 프로세코는 총 4천만 리터, 

	 이는 2012년에 비해 8배 증가한 규모. 현재 시장규모는 3억3천파운드(한화 약5천6백억원) 규모로  

	 2014년 대비 48%성장. 2015년 10월 기준 1년 동안 판매량 72% 성장

- 일부는 재고 부족으로 덩달아 스페인 카바의 판매량도 증가. 2015년 기준 15% 증가

- 성장세의 원인으로 유럽 경제위기로 인한 저렴한 대체상품구매 증가 추세, 프리미엄 상품으로 

	 각인된 샴페인에 비해 쉽고 대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점, 칵테일 레시피로 생소한 제품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외국 소비자들에 접근한 마케팅 주효, 이탈리아의 원산지 통제명칭 제도(DOC)	

	 를 통한 품질관리, 발효기간이 샴페인에 비해 짧아 단시간내 대량 생산이 가능한 점 등을 꼽을 수  

	 있음

아페롤, 스프리츠 칵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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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세코 성장의 주역 아페롤, 스프리츠 칵테일 동반 돌풍

- 아페롤(Aperol)은 1919년부터 생산된 이탈리아 베니스 지방전통주로 오렌지 추출물 함유해 약간  

	 쓴맛임

- 이탈리아 베스트 셀링 주류 브랜드이자 국제적으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브랜드로 꼽힘 

- 아페롤은 2003년 Gruppo Campari에 인수된 후 매출액이 4배 성장하였으며 소비량으로 보면,  

	 2011년 1만 리터 → 2014년 50만 리터 → 2015년 75만 리터로 수직성장 중

- 영국 Waitrose 아페롤 매출액 800% 상승, Gruppo Campari ’ 16년 1월 영국지사를 설립하여 

	 영국 시장공략 가속화

- 프로세코와 아페롤, 탄산수를 섞은 칵테일 스프리츠(Spritz)가 여름철 대표적인 음료로 유행함, 

	 프랑스 시장 기준 하루 30만 잔 판매, 이는 1분에 200잔 판매되는 셈

- 아페롤은 스프리츠 레시피를 주요 메세지로 내세워 홍보하는데, 다른 발포성 와인이 아니라 항상 

	 이탈리아산 프로세코만을 표기하며, 일부지역에서는 프로세코와 아페롤을 같이 포장해 세트상품 

	 으로 판매

 시사점

 �샴페인의 고가·고품질 이미지, 특별한 날에 마시는 술이라는 이미지를 내세운 하이엔드 타깃의 마케팅 

 전략에 비해 프로세코는 대체상품으로써의 합리성과 다양한 활용법을 강조한 대중 타깃의 마케팅이 유효

 �한국산 술도 국제 시장에서 프리미엄을 내세우는 일본산에 비해 대중적이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치를 

 내세운 전략적인 마케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특히 한국산 주류와 홍초, 오미자음료, 막걸리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국산 음료와 세트판매 또는 공동  

 마케팅으로 부가적인 수출확대도 고려해 볼만함

 작성 : 파리 지사


